주님께 헌신된 평화의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31,34-40절
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4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bookmark: _GoBack]우리는 지금 내가 취한 하나의 행동이 후에 어떤 결과를 빚을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내가 과거에 했던 하나 하나의 행동이 저토록 중요한 것이었나 정말 깜짝 놀라게 될 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앞에 있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과 주님은 그분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 그것은 주님께 그렇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그네 된 사람을 보고 영접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헐벗은 사람을 보고 옷을 입혀준다면, 그것은 주님께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병든 사람이나 옥에 갇힌 사람을 보고 찾아가 돌봐준다면, 그것은 주님께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 하나 하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목표로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33:30)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복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2차대전 발발 직후인 1940년 여름, 이십 대 중반의 스위스 청년 로제는 슬픔으로 가득한 현실에서 화해의 삶을 실천하고자 새로운 출발을 감행합니다.
프랑스 동부 브루고뉴 지방의 작은 마을 떼제로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그는 전쟁을 피해 나오는 난민들을 자신의 공동체에 비밀리에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전후에는 근처 수용소에 있던 독일포로들을 주일마다 초청하여 대접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그네를 영접하며,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을 민족과 이념과 종교를 초월하여 실천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949년에 일곱 명의 형제들이 종신수도서약을 하고 공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후 다양한 지역과 민족과 배경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이 떼제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떤 사람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머물 곳이 없고 또한 갇혀 있게 되는 상황은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없으므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처럼 먹지 못하는 사람을 먹이고 입지 못하는 사람을 입히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갇힌 사람을 돌보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자선을 베푸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종과 민족과 이념과 종교 등의 차이를 강조하며 사람들 사이에 벽을 만드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직 사람 하나 하나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만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 분리의 장벽들을 허물고 그곳에 평화의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예수님은 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이야말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표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섬김으로 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할 당신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벌써 60여년간 남북분단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평화를 위한 부르심은 결코 나와 무관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분단의 현실로 인해 여전히 아픔과 상처, 미움과 분쟁, 결핍과 고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멀리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프라하 꼬빌리시에서 체코 현지의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도 이 평화를 위한 주님의 부르심에 보다 신실하게 응답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여기서 함께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갈 때, 그것이 세상을 향한 복음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사랑의 섬김을 수반합니다.
이 평화의 사역을 위해 그 동안 소리 없이 사랑의 섬김을 감당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십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2015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대하듯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고, 우리를 당신 안으로 초대하셨으며, 우리를 찾아와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각자 보냄 받은 자리에서 이웃을 편견 없이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